마0506 Note


◆도우미: 나는 목마른 자에게 반응한다, 
마0503. 영(靈)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되니(마카리오스:최고의 축복,행운의,복된,축복된,행복한), 이는 천국의 왕국(바실레이아: 왕권,통치,왕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0504. 애통하는 자들은 복되니, 이는 그들이 위로를 받음이라.             

마0506. '법적 깨끗함(디카이오쉬네: 공정公正,정의,칭의,의)'에 굶주리며(페이나오:굶주리게 하다,열망하다) 목마른 자들은 복되니, 이는 그들이 채워짐이라. 

Ω마0707. 요구하라(아이테오:구하다,묻다,청구하다,요구하다,필요로하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느니라, 찾으라(제테오:구하다,경배하다,원하다,열망하다,물어보다,추구하다,조사하다) 그러면 너희가 발견하느니라, 두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리느니라. 

마0708. 이는 요구하는 낱낱의 자가 받으며, 찾는 그가 찾음이라, 또 두드리는 그에게 그것이 열림이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반응한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자에게가 아니고 목마른자에게 반응하신다.
‘나는 네가 나에게 다가오는 만큼, 그 만큼 나도 네게 다가간다’

사5501. 이보라, 목마른 낱낱의 자여, 너희는 물들에로 오라, 그리고 아무런 돈 없는 자여, 너희는 와서, 사서, 먹으라, 뿐만 아니라, 와서, 돈 없이 또 값 없이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사5502. 어찌하여 너희가 빵이 아닌 것에 돈을 쓰느냐? 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위해 너희의 수고를 하느냐? 내게 부지런히 경청하고, 너희는 유익한(선한) 것을 먹으라, 너희 혼으로 기름짐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라.
사5503. 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오라, 들으라, 그러면 네 혼이 사느니라. 그리고 내가 영속(永續)되는 혈약을 너와 맺을 것이니, 다윗의 확실한 바로 그 인자함[헤쎄드: 하싸드(인사하다,친절하다,자비를 보이다)에서 유래,인자함,경외,아름다운,은총,선행,친절하게,인애,연민,자비,긍휼,책망,견책]들이니라. 
계2106.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니라, " 이것은 행하여졌느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끝이니라, 내가 목마른 그에게 생명의 물의 샘에서 값없이 줄 것이니라" 
Ω계2217.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되, 오라, 그리고 듣는 자로 "오라"고 말하게 하라, 그리고 목마른 자로 오게 하라, 그리고 원하는 누구든, 그로 생명수를 값없이 가져가게 하라   

구원도 목마른 자의 것이고, 의도 목마른 자의 것이고, 성령도 목마른 자의 것이다. 

사4403. 이는 목마른 자 위에 물을, 메마른 땅 위에 홍수들을 내가 부을 것임이라. 내가 네 씨 위에 내 영(靈)을, 네 후손 위에 내 축복을 부을 것이니라. 
Ω요0737. 마지막 날에 곧, 명절의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니라, 이르시되, 만약 누가 목마르면, 그로 내게 와서, 마시게 하라. 

다른 자격이 없다, 나의 자격과 크기에 관계없다. 
"값없이, 누구든지"  ; 예정론은 여기서도 빗나갔다. 
사랑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계시를 받는다고, 입신한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반응을 받는다기 보다는, 하나님의 반응은 목마름에 의지한다, ; 하갈의 반응
목마름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목마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다. 목마름도 일종의 은사다, 
목마름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다.
누가 소원의 씨를 여러분에게 뿌렸는가? 
우리의 소원이 목마름이다. 은혜로 목마름과 소원을 일으키신다. 

빌0213. 이는 그분의 선하신 기쁨에서 비롯되어, 하려고 하며(델로: 결정하다,선택,선호하다,원하다,기뻐하다,기울어지다,하려고 하다) 또 행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이라.

그리고 그 목마름에 합당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신다.  
그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도 주어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고전1510.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카리스:호의,은혜,선물,자비,너그러움,기쁨,감사)에 의해 내가 현재의 내가 되었으며, 내 위에 채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느니라. 내가 그들 모두 보다도 더 풍성하게 애썼지만, 그럼에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특별한 자도 아니며, 다만 부르심을 받아 그 일을 할 뿐이다. 
시작도 하나님,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발 앞에 엎디어 p147에서 / 썬다 싱, 

혹자(석가모니)는 말하기를 사람의 욕구가 모든 고통과 비애의 근원이라 하여 
천국을 사모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욕구를 부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구원은 오직 모든 욕구를 끊어버리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고 그 갈증과 요구를 버리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말이다. 
왜냐하면 그 갈증을 느끼는 것 자체가 곧 생명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요구나 갈급함에 만족을 주지 않고 이것을 버리게 하는 것은 생명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요 죽음이다. 
갈급함이 있는 것은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물이 있다는 증거이다. 
그와 같이 영혼 중에 욕구가 있는 것은 참 행복과 평화가 있다는 보증이다. 
영혼은 그 속에 갈망을 부여한 하나님을 찾아낼 때에 목마른 자가 물에서 얻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받는다. 
이 영혼의 만족이 곧 천국이다.



